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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로배우 신영균 동문, 서울대 치대 10억원 쾌척

 □ 국내 대표 원로배우 신영균 동문(치의학 학사 48-55)이‘치의학대학원 100주

년 기념기금’10억원을 쾌척했다. 신 동문은 치의학대학원 개학 100주년 기념사

업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. 

 □ 서울대는 10월 12일(수) 관악캠퍼스에서 오세정 총장을 비롯해 신영균 명예회

장, 권호범 치의학대학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식 행

사를 개최했다.

 □ 신영균 명예회장은“그동안 받아온 사랑을 사회에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고 

늘 생각하고 있다”며“모교 치대의 100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 100년, 200년 

이상의 발전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은 이 기금이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

부하고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 □ 오세정 총장은“우리나라 예술문화 발전과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하신 신영균 

동문님의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”며“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보여주신 

신 동문님의 기부금은 치의학대학원이 세계 치의학 분야를 선도하는 데 소중히 



- 2 -

활용하겠다”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.

 □ 신영균 명예회장은 1960년 영화계에 데뷔해 총 3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는 

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인으로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회장과 15·16대 

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. 또 지난 2010년 500억 원을 기부해 '신영균 예술문화재

단'을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영화분야 인재발굴을 위한 장학사업과 어린이예술

체험교육, 단편영화창작지원사업, 연극영화예술인 시상식 개최 등 활발하게 사회 

환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.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'제22회 자랑스러운 

서울대인'으로 선정되기도 했다.

 □ 한편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(원장 권호범)은 2022년 개학 100주년을 맞아 

본관 증축 및 연구 장학기금으로 ‘치의학대학원 100주년 기금’모금 운동을 펼

치고 있다.

 사진촬영: 감사패 전달 후 오세정 총장과 신영균 동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
